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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핵심 말씀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은 폴란드를 점령하고 

많은 사람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감금했습니다.

어느 날 한 수감자가 탈출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한 명이 탈출할 때마다

열 명의 수감자를 무작위로 지목하여

사형에 처하고는 하였습니다.

지목된 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하며 울부짖기 시작했고,

이때 콜베 신부님이 앞에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콜베 신부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신부 성화>

성 콜베 기념관, 나가사키, 일본

제1독서 : 신약 – 사도행전 10,25-26.34-35.44-48

제2독서 : 신약 – 서간 – 요한의 첫째 서간 4,7-10

복     음 : 신약 – 복음 – 요한 15,9-17

말씀 찾기

“내가 너희를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하여라.”

(요한 15,12 참조)

서로 사랑하여라Visio DivinaVisio Divina



Key word: 계명

말씀 이야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켜야 할 윤리적, 도덕적 규정이나 명령

오늘 제1독서 내용 이전까지의 베드로는

유다 사람만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하느님께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시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느님의 계명은 사람을 차별하거나

구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한 계명을 반복하여 말씀하시며 강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시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일러주신 대로

하느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던 코르넬리우스를 찾아가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을 선포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이에게 성령이 내리고

그들은 신령한 언어로 하느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들은 베드로의 말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닌 친구 사이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큰 사랑을 보여주셨고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뽑아 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 주변에는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나와 다른 친구, 나와 맞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싫어하거나 그들에게 무관심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누구에게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이의 친구가 되기로 다짐합시다.

말씀 실천하기말씀 실천하기
우리를 불러 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기쁨’의 뜻은? 나만의 사전을 만들어 봅시다.)

★ ‘사랑’은                                                                                                  는 것이에요.

★ ‘기쁨’은                                                                                                  는 것이에요.

생명 주일을 맞아, 세상의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길 희망하며
하루에 한 번씩 ‘성모송’을 바쳐 보아요!

이번 주 
실천사항

예) ‘감사’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이에요.

       ‘배려’는 동생이 맛있는 반찬을 잘 집을 수 있도록 그릇을 동생 쪽으로 밀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모바일 체크모바일 체크

교황님께서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어요!말씀하셨어요!

1.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켜야 할 윤리적, 도덕
적 규정이나 명령’이라는 뜻을 가진 말은 무엇일까
요?(하마 2면 참조)

① 계명         ② 율법         ③ 가르침         ④ 사명

2.1독서 사도행전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     )의 선물
이 쏟아져 내리는”(사도 10,45) 장면을 통해 하느님
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
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① 은총         ② 평화         ③ 성령         ④ 기쁨

4.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
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
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     )가 된다.”(요한 
15,14)라고 말씀하셨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
엇일까요?

① 동료         ② 자녀         ③ 사도         ④ 친구

3.2독서에서 사도 요한은 (     )하자고 권고하면서 
“(     )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
다.”(1요한 4,8)라고 말합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
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① 희망         ② 사랑         ③ 봉사         ④ 인내

4/28 정답 체크: 1. ③   2. ①   3. ④   4. ②

<모바일 체크에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이 제공됩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을 읽으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응모하기

“마음의 치유는 경청에서 시작합니다. 듣는 것입니다.

귀담아 들어주는 것이 마음을 낫게 합니다.”

- 2021년 9월 5일, 삼종기도 훈화 중에서 -

마음이 아픈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세상에서

교황님께서는 ‘잘 들어주는 것’이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내 가까이에 외롭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주위를 둘러보고, 그들의 말을 잘 들어 주고 기도해 주기로 해요!

삼계성당 3학년 김민재(테오도르), 연지성당 4학년 김희수(요안나), 남양산성당 4학년 안재운(마르코), 
수영성당 5학년 이지석(가브리엘), 삼산성당 6학년 최리나(헬레나)

4/14 당첨자


